
- 1 -

2004년 6월 11일                                            대통령 발언

록

언론사 경제부장단 만찬

반갑습니다. 대통령이 하도 투명해서 생각을 뻔히 알고 계시겠지만 청와대 

초청에 빠지지 않고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덜렁 제 생각만 가지고 부탁한

다고 그게 잘 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시고, 조

언의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저도 가끔 물어보고 더러 대답도 하고 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인식이 합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하는 토대가 되고 

서로 협력해 보자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옛날의 대통령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전에 질문하고, 대본이나 시나

리오 없이 마구 말하고 부닥쳐서 즉석에서 말하고 즉답하고 이런 일은 새

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좋던 나쁘던 새로운 것을 하고나면 당장 남는 것

이 없습니다. 민노동과 만났는데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나가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몇 가지 좋지 않은 얘기도 나오고, 만나서 뒤에서 전달하는 서로 

과정에서 손해가 보는 일이 있더라도 사회적 영향력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

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을 안고 대화

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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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도 만나고 나가서 당 쪽의 입장이 있어 선택해서 말하고, 여러분도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이 직업이고 그런 것 가운데 문제 제기하고 지적하는 

것이 보편적인 태도라고 할까요. 본분이 그것이니 문제가 지적되고 비판도 

받고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뭔가 대화를 통해 협력할 것

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언도 좋고 질문도 좋고 자연스럽게 그렇

게 합시다. 

 

처음 10분간 정책기획실장이 브리핑을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선수들에

게 따분하고 답답할 것 같아 바꿨습니다. 다 알만한 분들인데 브리핑하면 

어색할 것 같아 없앴습니다. 저는 위기 문제에 관해 인식 차에 관해서는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논쟁해도 결론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저는 다만 직접 여과 없이 국민

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런 것이었습니

다.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긍정적 것을 끌어내고 싶습니다. 

정치인은 진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희망적인 것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긍정적 것을 끌어내고 싶었구나, 그렇게 메시지 

전하고 싶었구나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위기의 개념규정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이 자리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혹시 준비했더라도 이것만 양보해

주시고 궁금한 것은 경제 지표를 가지고 말하는데 지표와 관계없이 영세상

인과 서민이 말할 수 없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장관들에게 지표를 달라고 해서 분석하고 점검도 해보면 심각하다

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를 새로 규명하고 새롭게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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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어려운 일입니다. 대개 소비 투자인데 

금방 안 풀리는 게 규제완화입니다. 그래서 고심입니다. 노사관계도 뾰족

한 방법 좀 있으면 오늘 저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또 소비 진작 방법도 있

으면 주고가십시오. 옛날에는 수출이 잘되면 일자리도 늘고 소비도 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갔는데 요즘에는 수출이 잘되어도 내수로 연결이 안 됩

니다. 경제를 새로 규명하고 새롭게 봐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용불

량자문제도 제일 걸림돌인데 해소방법들이 가장 궁금합니다. 묘안이 없어

서 항상 묻습니다. 각료들에게 하는 단골질문인데 각료들도 이 질문에 힘

들어합니다. 열심히 해답을 찾아왔는데 대통령은 이 답이 아닌 것 같다고 

왜 효험이 없느냐고 하면 각료들이 어려워합니다. 부탁말씀은 마무리 말씀

에서 하겠습니다.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